
  사랑하는 성광가족님들께

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

  지난 한 해 우리 주님의 은혜로 성광의 모든 가족 분들은 건강하시고 평안하셨으리라 믿습니다

  선교 현지도 2014년 한해는 아이들의 공부방이 건축이 되어  방과 후 교실이 매일 진행되어 아동들의 성적이 많

이 향상이 되었고 연극반, 축구부등 소그룹활동이 만들어져서 아동들과 부모님들도 매우 기뻐하셨지요

  그러나 동역했던 현지 샬롬교회의 분열로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이 중단되는 바람에 저희 아동개발 프로그램을 진

행할 수가 없어 120여명의 아동들을 탈락시켜야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요. 그러나 등록

을 대기하고 있던 아동들이 대체가 되어 총인원 380여명에는 큰 변동이 없으나 어른들의 문제로 상처받은 샬롬 아

동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

 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2014년 하반기 사역보고 드릴께요

♣2013~2014학년도 졸업 감사예배가 7월 말에 샬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

   

유,초,중학교 졸업생                   각 반별 우수학생                   초등학생 졸업여행

♣여름성경학교

 

 4.10마을 겟세마니교회                      몬떼 시나이교회                 샬롬교회 

♣ 아동프로그램 교사 및 봉사자 위로회

 한 해동안 수고하신 교사들과 봉사자 60명을 여자의 섬으로 초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해습니다



♣ 쏘칠팔로미노 초교 졸업식         ♣  여름 단기선교팀 지붕사역

   

비가오면 지붕이 새서 가족들이 모여 웅크리고 밤을 새는 날이 많았는데 단기선교팀의 지원으로 기름종이 지붕에서 

양철 지붕으로 교체 (20가정)되어 편안하게 비오는 밤을 맞이 할 수 있었습니다

     ♣마을 청소년 사랑방 이야기        ♣ 치과 진료

       

  의사선생님의 의사된 이야기       우리 아동들 모두 치과 진료해 주심

♣교사강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♣스텝회의

  

  AWANA 교사교육                     스텝, 교사들과 새학년도 프로그램 계획   

♣ 각 반별 활동 성경공부



유년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초등부                         중고등부

♣공부방 주중 수업

  수학교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키타교실                         피아노교실

  

영어교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컴퓨터교실                  성인 중,고등학교 금년 12월 2명의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학교 과정이 끝나 졸업장을 받음

♣ 토요 AWANA

 체육활동을 통해 규칙준수, 책임등을 배웁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찬양예배와 감사기도

♣동아리 활동

 연극부 - 배운 성경주제로 연극하기  



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축구부

♣ 미술특강                       ♣성경암송대회                   ♣영어 컨테스트

  

제자가 방문해서 미술특강을 해주었는데  반별 그동안 성경시간을 통해 배운       영어 스펠링 컨테스트에서 우승한

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새학기에 미술반을   성경말씀 암송대회입니다               친구들이죠

편성하려합니다

♣쏘칠 팔로미노 초등학교 아동개발 프로그램 시작            ♣ 학부모교실 

 초교에서 성경가치관교육, 영어, 음악, 색종이접기, AWANA,      멕시코의 초,중,고등학교의 교육과정과 평가방법을

 하부모님들께 아동 프로그램 설명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설명하여 자녀들을 가정에서 어떻게 지도하고 학습을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도와 줄 것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


